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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속에빛나는

벤처정신

●

VENTURE

다산 정약용(1762~1836)이 1797년 곡산부사(谷山府使)로 임명되었

을 때의 일이다. 곡산은 황해도의 외진 곳으로 땅은 척박하고 풍속은

거칠었다. 중앙정부의 통치력이 깊이 파고들지 못해 관료들의 기강은

해이해졌고이에따라백성들의원성이날로높아가고있었다. 

하루는정약용이동헌뒷산기슭에서돌틈으로물이새어나오는것

을발견했다. 그는곧인부들을불러모아평탄한곳에한길남짓땅을

파게했다. 날씨가몹시추운날을골라밑에기름먹인종이를깔고물

을끌어왔다. 

약 7, 8척 높이로 물이 차게 되자 물길을 막고 그 물을 얼렸다. 그리

고얼음판위에왕겨를깔고전과같이다시물을얼렸다. 이것을대여

섯번거듭하고마지막으로그위에짚을덮어두었다. 

이듬해여름이었다. 청나라사신이황해도를거쳐서울로향하고있

었다. 마을주민들이동원되어사신들을위해음식을준비하게되었다.

한여름이라음식의부패를막기위해얼음을급히구했지만얻을수없

었다. 정약용은이소문을듣고즉시곡산의얼음을풀었다. 

이에따라음식이썩지않게되었을뿐만아니라사신일행의갈증도

풀어줄수있었다. 곡산의얼음을판돈은곡산군의공공자금으로썼다.

이는다산의과학적통찰력과목민관의자세를잘보여주는일화다.

다산이라고하면 이제는삼척동자도함자를입에 올릴만큼저명한 인

물이다. 

그는실학의2대조류인경세치용학파와이용후생학파를섭취∙심

화시킨 실학의 집대성자로 역사에 등재되어 있다. 그가 위대한 사상가

이자 저술가였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시대를 앞선 과학자로서

그의선구적면모는상대적으로어둠에묻혀있다. 

과학자로서 다산은 지석영보다 앞서서 우리 나라에 처음으로 우두

를 들여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한강에 배다리를 놓을 때와 수원

성을쌓을때기중기를처음만들어사용했다고한다. 

정조는 수원성 쌓는 일을 마쳤을 때, “다행히 기중기를 사용해 4만

냥의 비용을 절약했다”며 다산의 공을 치하하기도 했다. 다산은 광학

에도관심이깊어렌즈나안경의이치를밝힌글도남기고있다. 

시대를 앞서간 다산의 혜안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은 제도개

혁에대한그의열정이다. 그는유배지강진에서외국의선진과학기술

을도입하기위해전문국가기관을설치할것을제안했다. 

말하자면 오

늘날의 과학기

술부를 신설하

자고 한 것이다.

‘이용감’(�用

監)이라는 명패까지 만들어냈다. 외국의 과학기술을 널리 배우고 국내

에보급시켜이용후생(�用厚生)을도모하자는뜻이었다. 

다산의구상에따르면, 이용감은공조(工曹) 소속으로행정관리와함

께연구원네명으로구성된다. 

연구원은 과학기술자 두 명, 중국어 능통자 두 명으로 이루어지는

데, 그들을북경에파견해과학기술을연구해돌아오게한다는것이다

산의 청사진이었다. 낙후된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 수준을 만회하기 위

해서는 뇌물을 주어서라도 핵심정보를 빼내와야 한다는 대담한 제안

도내놓았다. 

오늘날로 치면 산업스파이를 동원하자는 말이다. 그만큼 과학기술

에대한그의인식은절박했던셈이다. 

사실과학기술의개혁은다른문제와동떨어진것이아니었다. 신분

제도를 근간으로 한 조선사회에서 과학기술자는 홀대받거나 경시되었

다. 빼어난 역량을 갖춘 과학기술자라도 신분의 장벽을 뛰어넘기는 쉽

지 않았다. 다산은 국내에서 과학기술 보급에 공이 있다면 중인(中人)

라도양반못지않은벼슬을내려야한다고주장했다. 

당시로서는 파격이었다. 다산에게 과학기술 개발과 신분제 타파는

별개의문제가아니었던것이다. 

다산은 봉건사회에서 보기 드문 과학기술 사상가였다. 그러나 그의

천재적탁견은정치적박해와유배지강진에갇혀있었다. 다산의정신

적 후원자였던정조의때 이른죽음과정치적 혼돈은과학기술근대화

의선구자를무덤속의침묵으로묻어버렸다. 

‘백락일고’(伯�一顧)의 고사처럼 천재는 그를 알아주는 사람과 시

대를 만났을 때 진가를 발휘한다. 다산의 비극은 한 개인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식민의 상처가 입증하듯 시대의 비극이자 역사

의비극이었다.  

시대를앞서갔던비운의천재

다산‘정약용’




